
동남아 P E T필름 시장 "장악"
일본, 동남아 집중투자 … 일본·미국·유럽·아시아 4극체제 정비

일본의 P E T필름 생산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.

일본의 P E T필름 투자확대는 비디오테이프 등 자기테이프용 필름의 일본내 공동화에 대응한 재구

축을 끝내고, 시장확대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공업용·포장용필름의 해외수요에 대응하기 위

한 생산체제 정비로 분석된다.

특히, 오래전부터 아시아에 거점을 신설해온 Toray, 帝人, 三菱H o e c h s t는 폴리에스터섬유의 생산거점

을 하부구조와 공유할 수 있는 장점과 원료에서 부터 일괄생산할 수 있는 메리트를 살려 종합적인

폴리에스터사업으로서의 사업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폴리에스터는 섬유, 수지, 필름

등 응용분야가 다양한 소재로서

높은 성장성이 예상되고 있는데,

전세계의 연간 생산량은 섬유용

1 5 0 0만톤, Bottle용 2 0 0만톤에 달

하고 있으나 필름은 8 0만톤으로

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섬유용은 시장이 큰만큼 생산기

업의 수가 많아 한국, 대만, 동남

아시아 등의 진출이 두드러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며, Bottle용 P E T도 세계 각지에서 과열

기미를 보이고 있다.

이에비해 P E T필름은 제조기술이 어렵고, 생산량에 비해 투자액이 크기 때문에 신규진입을 억제, 일

본에서는 Toray, 帝人, 三菱Hoechst 3사 이외에 東洋紡과 U n i t i k a가 포장용을 사업화하고 있을 뿐인

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생산기업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,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때문에 Toray, 帝人,

三菱H o e c h s t의 투자가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들 3사는 종전에 자기테이프용에 주력 해왔으나 해외수요 증가로 유럽거점에서 생산하는 동시에

일본내 거점의 재구축을 추진하여 왔다.

재구축책과 관련, 동남아시아 진출을 결정한 三菱H o e c h s t의 다이아호일은 三菱化學의 관련회사에서

폴리에스터원료인 P T A를 생산하는 바크리화성(인도네시아) 부지에 공장을 건설, 원료에서 부터 일

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.

또 말레이지아에 공장을 건설하는 Toray,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帝人은 모두 폴리에스터섬유의 대

형공장을 현지에 갖추고 있어 같은 폴리에스터 생산의 하부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.

아시아 진출은 현지수요의 확대와 일본에서의 생산으로는 코스트가 맞지않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

하부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자체의 장점으로 투자를 적극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東洋紡도 P E T필름 생산능력을 대폭 증설할 예정이다. 쓰루가공장에 8 0억엔을 투입하여 9 7년말까지

연산능력을 현재보다 30% 증가한 4만3 0 0 0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.

가격경쟁이 치열한 범용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위탁생산할 예정인데, 현재는 太山공장과 쓰루가공장

에서 폴리에스터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분을 포함한 연산능력은 현재 3만3 0 0 0톤 규모이다.

범용 P E T필름은 인도네시아의 필름메이커인 트리아스 샌트에 생산을 위탁하게 되며 연산

2 0 0 0 ~ 3 0 0 0톤규모로 출발할 예정이다.

최대기업인 T o r a y는 아시아 진출과 병행, 유럽에서 Rhone Poulenc의 필름 자회사를 매수하기로 결

정하는 등 3사의 일본·미국·유럽·아시아 4극체제가 정비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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